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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나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 
Always in my right place 

 

제니퍼 실버 (Jennifer Silver) 

 크리스천 사이언스 저널 (The Christian Science Journal).                                                          2011 년 8 월 

몇 해 전 여름, 나는 전망이 좋은 회사에 일자리를 제안 받았다. 그러나 두 주일이 지난 후, 나는 완전히 비탄에 

빠지고 말았다. 나는 그 회사와 그 자리가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희망이 꺾이고 

혼란스러웠으며, 나의 직업상의 생애가 끽하는 소리와 함께 급정거해버린 듯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나의 직업상의 생애와 이 새로운 직장에 대해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유일한 해답은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자리를 옮기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이 그분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 나는 결말이 보이지 않는 채로 그 

자리에서 일하기를 계속하였다. 나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고심하였고 

낙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 있은 지 몇 달 후에야, 드디어 나는 그 때까지 온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어떤 

식으로 풀려야 하는지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모든 기도는, “저는 ,,,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있지만, 제발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나의 직장과 목적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비록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늘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엔가 내게 꼭 

맞는 자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다음 자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으로 인해 축복을 받을 수 있겠고 나의 동료들을 축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점심 휴식 시간 동안 한 조용한 자리에 앉아, 나의 상황에 대해 기도하였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감싸는 무한한 사랑이신가, 그리고 원리가 어떻게 날 마다 나의 모든 일상에서 실증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였다. 나는 내가 이 원리로부터 절대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 원리가 모든 발 걸음을 친절하게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무엇도 나의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할 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 

낼 수도 없었다. 나는 또한 나의 일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고, 나의 상근 직으로서의 일은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일을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위치에서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직무가 나를 

고양시키고 지탱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모든 세세한 것까지 보살펴진다는 것과 모든 순간순간이 이 모든 

것을 아는 원리에 의해 지시되고 조정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만 돌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이 신성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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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사무실 안의 각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아이디어라는 것과 내 동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나니, 나는 편안하고 평화롭고 

만족함을 느꼈다. 나는 기도 중에, 내가 귀 기울여 들으며 편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꾸여놓으신 쇼를 

관람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그분이 나를 어떤 처지에 데려다 놓으시고는 내가 생존할 뿐 아니라 번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구를 주시지 않을 리는 절대로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가슴은 나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우는 사랑에 대한 감사로 흘려 넘쳤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답이 내가 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신선한 영감과 더불어, 직장에서의 나의 나날은 변화 되었다. 나는 전 같으면 자기 연민과 

지루함으로 낭비했을 순간들을, 치유의 순간들로 변환시켰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주로 나의 

나날을 설계하였다. 나는 성경과 과학과 건강 및 메리 베이커 에디의 다른 저서들과 크리스천 사이언스 

찬송가로부터 인용구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콩코드를 사용하여 주제별 연구를 

하였다. 나는 또한 메리 베이커 에디에 대한 전기들을 읽었고,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를 수행했으며, 기도를 통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오는 전화까지 

받기 시작했다. 나는 출근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였고,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내 가족들과 

친구들의 치유를 목격하기 시작하였다.     

몇 주 후에, 나는 나의 옛날 고용주로부터 승진과 함께 자기 회사로 복직하지 않겠느냐는 뜻 밖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즉각적으로 그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의 심정은 나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우는 사랑에 대한 

감사로 흘러 넘쳤다.   

나중에, 나는 그 당시의 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치유 결과를 가져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 개의 사마귀가 없어졌고, 오래 계속되어 오던 발에 있던 불편함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도 않았다. 나에게는,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이 큰 그림뿐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들까지도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또 다른 증거일 뿐이었다. 

 

제니퍼 실버는 마사츄세츠주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다. 

 

 

 

 

 

 

 


